
시끼보 - 소취성 셀룰로오스 섬유 특허 출원 

 

시끼보는 금년 들어 산성냄새(酸性臭), 중성냄새(中性臭), 염기성냄새(鹽基

性臭), 고령냄새(高齡臭 - 일본에서는 加齡臭)에 대하여, 이들 냄새를 없애는 

특성(消臭性)을 셀룰로오스 섬유 및 셀룰로오스 섬유제품이 지니게 하는 특

허를 출원(出願)하였다.  

이 특허로 출원된 “소취성이 우수한 셀룰로오스 섬유 및 섬유제품”은 “아

세탈(Acetal)결합, 에테르(Ether)결합 및 우레탄(Urethan)결합에서 선정된 화학

결합으로 플라보노이드(Flavonoid)류가 결합”되었을 뿐만 아니라 “물에 녹지 

않는 무기금속화합물(水不溶性無機金屬化合物)”을 갖고 있다. 

시끼보는 2000년 6월에 이 내용을 특허 출원하였는데 “에스테르(Ester)결합

을 중간에 세우고 플라보노이드류가 결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불용성무

기금속 화합물을 갖고 있는 셀룰로오스 섬유와 셀룰로오스 섬유제품”에 대

한 특허도 출원하고 있다.  

금년 들어 일본 면방기업들의 특허 출원 상황을 보면 도요보는 23건, 유니

티카는 9건, 닛신보는 8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데, 이들의 대부분은 섬유

가 아닌 다른 분야의 것들이고, 셀룰로오스 섬유에 관한 특허 출원은 시끼보

의 특허출원이 금년 들어 최초의 출원이 되고 있다. 

 


